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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egment the social awareness on the function 

of public benefit of agriculture and rural areas by socio-economic and 

action/attitude characteristics, and to identify the influential variables in social 

awareness. The nationwide survey of 1,200 adults aged over 20 was conducted, 

and the data was analyzed by PASW statistics 17.0. One of the awareness 

variables was the degree of the consent to the preservation of the public 

beneficial function. This variable was segmented by the interest on related 

information, the criteria of buying agricultural products, occupation and age. And 

the other awareness variable was the willingness to pay for the preservation of 

the public beneficial function. This variable was segmented by the education, 

occupation, income and the experience of living in rural areas. According to the 

results, some suggestions for improving the social awareness on the public 

beneficial function of agriculture and rural areas were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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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농업․농 의 공익기능은 식량을 생산하는 농업․농  고유의 기능에 

더하여 공공에 제공하는 다양한 정  편익을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된

다. 다시 말해서, 농업은 경  리, 야생 서식지  동물 복지 창출, 생물

다양성 보존, 양분 순환 개선 등의 기능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물 

리, 수질 개선, 홍수 조 , 수력 발  등을 가능하게 하며, 농  지역에 응

집력과 활력을 제공하고, 문화 ․역사  자원 이용, 지역 정체성 형성, 

농  등의 기반을 조성한다. 한 농업은 식량안보와 식품안 의 개선

에도 기여한다(Huylenbroeck, Vandermeulen, Mettepenningen, & 

Verspecht, 2007). 농업․농 의 공익기능은 다원  기능, 다면  기

능, 다기능성, 혹은 다원  공익기능 등의 여러 명칭으로 혼용되기도 하

나(강혜정, 2007; 이희찬, 2007), 엄 하게 구분한다면 다원  기능 

에서도 정(+)  외부효과를 유발하는 측면으로 한정할 수 있다. 

농업․농 의 공익기능에 한 국민의식이 농업․농 의 발 을 한 

정부 정책의 수립  집행에 추진력을 제공하는 요소로서 요하게 평가

됨에 따라, 그동안 국민의식 조사 연구가 꾸 하게 이루어져 왔다. 90년

 후반부터 최근까지의 련 연구들은 각기 다른 표본을 상으로 하고 

있지만, 국 단 의 자료 수집  분석을 통해 국민의식 수 의 실태와 

변화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박 식 & 김정호(1999)는 국 만 20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상으로 농업․농  련 정책 안, 식량안보, 환경보  등의 역할, 농

본주의 등에 한 인식을 조사하 다. 응답자의 80.8%가 농업․농 에 

한 정부의 지원수 이 ‘미흡하다’고 평가하 고, 80.0%가 농업투자를 

확 해야 한다는 데에 동의하 으며, 68.4%가 이를 한 추가 인 세

부담 의사가 있다고 응답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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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익, 김동원, & 박혜진(2004)은 국 6  도시 성인남녀 1,000명

을 상으로 농업․농 의 요성, 공익기능에 한 심과 이해도, 지

원의사 등을 조사하 다. 농업․농 의 공익기능에 해 95.7%가 ‘가치

가 있다’고 응답하 으며, 공익기능의 유지를 한 추가 인 비용 지불 

의사에 해서는 48.0%가 정 인 응답을 나타냈다.

김동원 & 박혜진(2007)은 도시민과 농업인 2,357명을 상으로 농

업․농 에 한 인식  기 , 농업개방, 식량안보, 식품안 에 한 인

식 등을 조사하 다. 분석 결과, 농 의 공익기능이 가치 있다는 응답이 

90.4%를 차지하 으며, 공익기능 유지를 한 비용 부담 의향에 해서

는 52.8%가 정 인 응답을 나타냈다. 유사한 내용으로 2008년 조사

한 결과에 따르면, 농업․농  공익기능의 가치에 해서는 응답자의 

87.3%가 그 가치를 인정하 으며, 공익기능의 유지를 한 추가 인 세

 부담에 해서는 년보다 13.7% 감소한 39.1%만이 정 인 응답

을 나타냈다(김동원 & 박혜진, 2008).

이상의 연구 결과에서 나타나는 에 띄는 흐름은, 공익기능에 한 

지불의사가 1999년 68.4%에서 2004년 48.0%로, 그리고 2008년에는 

39.1%로 지속 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이다. 2007년의 경우 

52.8%로 약간 증가하는 듯 했으나, 2008년 다시 격한 감소를 기록하

고 있다. 공익기능의 가치 인식 역시 지속 인 감소 추세를 보이고는 있

지만, 여 히 85% 이상의 응답자가 가치에 한 동의를 나타낸다는 

에서 지불의사와는 차이가 있었다. 

본 연구는 이처럼 그간의 연구에서 나타난 ‘공익기능에 한 가치 인

식’과 ‘공익기능 유지․보 을 한 지불의사’에 주목하고 있는데, 그 이

유는 이들이 공익기능에 한 국민의식 수 을 간명하게 보여주는 일종

의 지표라고 단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두 변인에 해 국민

의식 조사 상자들을 세분화하여, 세분화된 집단별 특성을 바탕으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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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기능 인식에 향을 미치는 변인들에 해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통

해 궁극 으로 농업․농  공익기능에 한 국민  공감  확 를 한 

략 수립에 기여하는 데에 본 연구의 목 이 있다. 분석 방법으로는 의

사결정나무분석을 사용한다. 경  분야에서 리 활용되고 있는 의사결

정나무분석은 자료의 세분화(segmentation), 층화(stratification), 

측(prediction)을 통해 집단을 분류하고 그에 합한 응 략을 수

립하기에 용이한 방법이다(허명회, 2007). 

이어지는 장에서 의사결정나무분석 방법  차에 해 제시할 것이

며, 3장에서 공익기능 가치 인식과 지불의사에 한 집단 세분화 결과를 

정리하고, 마지막 장에서 연구를 요약하고 결론을 도출할 것이다.

2. 연구방법  차

2.1. 의사결정나무분석

의사결정나무분석 모형은 상을 몇 개의 소집단으로 분류하는 규칙을 

나무구조로 만들어 이를 새로운 상에 용함으로써, 그 특성을 측하

는 모형이다(박기용, 2006). 의사결정나무분석의 표  알고리즘으로

는 CHAID(Chi-square AID), CRT(Classification and Regression 

Trees) 등이 있는데, 알고리즘을 선택, 사용하는데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요하게 고려해야 한다. 첫 번째는 나무를 키우는 방법(growing 

method)으로서, 각각의 알고리즘은 뿌리마디로부터 가지와 잎을 가진 

나무를 생성하는 고유의 규칙을 가지고 있다. 두 번째는 최 분리(the 

best split)의 결정이다. 알고리즘에 따라 CHAID는 분리기 으로서 카

이제곱 통계량이나 F검정을 사용하는 반면, CRT는 지니계수(Gi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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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를 사용한다. 세 번째는 종료규칙(termination rules)이다. 이

는 통계 으로 유의미한 동질의 집단을 분리하고자 하는 의사결정나무분

석의 목  달성을 해 한 수 에서 나무의 생성을 멈추게 하는 규

칙을 용하는 것이다(이민수, 최 찬, & 유병 , 2007).

의사결정나무분석 모형의 장 은 질  변수나 양  변수의 자료 분석

이 가능하며, 자료 구조가 다변량 분석의 기본 가정인 선형성, 정규분포

성, 등분산성을 충족시키지 않아도 된다는 이다. 반면, 분석 결과가 표

본의 크기에 향을 받기 쉬우며, 무리하게 많은 측 변수를 투입할 경

우 과 합(overfitting)이 발생할 수 있다(강병서 & 김계수, 2009).

본 연구는 의사결정나무분석의 장 , 즉 집단의 세분화에 향을 미친 

여러 변인을 동시에 쉽게 악하고 세분화된 집단별 응 략을 도출하

는 데에 합하다는 특성이 본 연구 목  달성에 유효하다는 단에 따

라, 의사결정나무분석을 사용한다. 한 모형구축 과정에서 분류에 향

을 미치지 않는 변수들은 자동으로 제외되고 종속변수를 가장 잘 측하

는 변수들에 의해 세분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공익기능에 한 사회  

인식을 분석하는 데에 유의미한 시사 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단된

다. 분석도구로는 PASW Statistics 17.0을 사용한다.

2.2. 자료 수집 

본 연구는 농업․농  공익기능 인식에 한 표성 있는 데이터 확보

를 해 국 20세 이상 성인남녀를 모집단으로 지역별, 연령별, 성별 

인구비례로 1,200명의 표본을 구성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 조사기

간은 2008년 6월 25일부터 8월 10일까지이며, 조사내용은 농업․농  

공익기능에 한 인식, 지불의사, 농업․농  련 행동․태도, 사회경

제  특성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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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변수 선정

2.3.1. 목표 변인

목표 변인은 ‘농업․농  공익기능의 유지․보 을 한 필요성 인식’

과 ‘농업․농  공익기능의 유지․보 을 한 지불의사’의 두 가지로 설

정하 다. ‘농업․농  공익기능의 유지․보 을 한 필요성 인식’ 변인

에서는 응답 빈도가 낮은 ‘잘 모르겠다’를 제외하고, ‘1=반드시 유지․보

할 필요가 있다’, ‘2=가능하다면 유지․보 할 필요가 있다’, ‘3=무리

하면서 유지․보 할 필요가 없다’를 선택한 자료에 해 분석을 실시하

다. ‘농업․농  공익기능의 유지․보 을 한 지불의사’(이하 ‘지불의

사’)는 ‘농업․농  공익기능의 유지․보 을 한 세 이나 기부 을 얼

마 정도 납부할 의향이 있는지’라는 개방형 질문에 해 약간의 액이라

도 기입한 사례를 ‘1=있다’로, 0원을 기입한 사례를 ‘2=없다’로 코딩하

여 분석을 실시하 다. 공익기능의 유지․보 을 해 ‘얼마’를 지불하겠

냐는 질문은 지불의사가 ‘있는지 혹은 없는지’를 묻는 질문보다 구체 인 

응답을 요구하기 때문에 보다 실질 인 지불의사를 반 하고 있다고 하

겠다.

2.3.2. 입력 변인

농업․농  공익기능 인식과 련된 입력변인을 도출하기 해 련 

선행연구를 분석하 다(오세익, 김동원, & 박혜진, 2004; 황정임, 김은

자, 이상 , & 이성우, 2009). 이를 통해 사회경제  변인으로서 성별, 

연령, 거주지, 직업, 교육수 , 소득수 , 농 생활경험, 가족  농업종

사자 유무를, 행동․태도 변인으로서 농업․농  련 매체 정보 

심 정도, 농산물 구입 기 , 농업활동 여부(텃밭, 주말농장 등 포함)를 

선정하 다. 



농 지도와 개발 제16권 4호(2009) 967-992 973

구분 변인명 변인설명

입력
(독립)
변인

사회
경제
특성

성별 1= 남, 2= 녀

연령 1= 2~30 , 2= 4~50 , 3= 60  이상

거주지 1= 도시, 2= 농

직업
1= 농림어업, 2= 임 생활자, 
3= 자 업, 4= 문직

교육수 1= 고졸 이하, 2= 입 이상

소득수
1= 1천만원 미만, 2= 1~3천만원 미만, 
3= 3~5천만원 미만, 4= 5천만원 이상

농 생활경험 1= 있다, 2= 없다

가족  
농업종사자 유무

1= 있다, 2= 없다

행동
․

태도
특성

농업․농  련 
 매체 정보 

심도

1= 심 없다,
2= 어느 정도 심 있게 본다,
3= 매우 심 있게 본다

농산물 구입 유형

1= 가  국내산 구입,
2= 국내/국외산 구별없이 품질에 따라,
3= 국내/국외산 구별없이 가격에 따라,
4= 외국 농산물 선호

농업활동 여부 1= , 2= 아니오

목표(종속)변인

지불 의사 1= 있다, 2= 없다

유지․보  
필요성 인식

1= 반드시 유지․보 할 필요가 있다,
2= 가능하다면 유지․보 할 필요가 있다,
3= 무리하면서까지 유지․보 할 필요가 없다

<표 1> 변인설명

2.4. 자료의 처리 

분석 결과의 정확성을 높이기 해서는 자료를 본격 으로 분석하기 

에 이상치(outlier)의 제거, 변수의 정규성 검정, 결측치 처리 등의 

작업이 필요하다(이민수, 최 찬, & 유병 , 2007). 본 연구에서는 무

응답이 많거나 잘못된 값으로 추정되는 응답이 포함된 설문지에 한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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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보완조사를 실시하여 최종 설문 자료를 확보하 기 때문에 별도의 이

상치 제거과정은 거치지 않았다. 한 의사결정나무분석은 비모수  방

법으로 자료 구조에 민감하지 않으므로 정규정 검정과정도 생략하 다. 

다만, 결측치 처리에 있어 의사결정나무분석의 알고리즘마다 다른 방

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자료에 한 검토를 거쳐 CRT 알고리즘을 선택하

다. PASW Statistics 17.0에서 CHAID 알고리즘은 독립변수의 결

측치를 나무 생성시 하나의 정보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결측치들이 독자

인 범주로 분리되기도 하고 다른 범주와 결합이 되기도 한다. CHAID 

알고리즘의 이러한 특성은 별도의 결측치 처리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편

의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본 연구에 있어서는 결측치들이 하나의 범주로 

분리되었을 때 그 특성을 짐작할 수 없음으로 인해 해석의 어려움을 야

기시켰다. 반면, CRT 알고리즘은 독립변수가 결측이면 그 다음으로 변

수와 연 성이 큰 다른 변수로 리시키며, 그 변수도 결측이면 그 다음

으로 연 성이 큰 다른 변수로 리시키는 방식을 취한다. 따라서 해석

의 어려움이나 자료의 손실을 겪지 않고도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CRT 

알고리즘을 선택하여 분석을 실시하 다. 

2.5. 규칙 설정

2.5.1. 분리기

본 연구에서 의사결정나무분석 방법으로 사용한 CRT 알고리즘은 순

수도(purity)가 최 가 되도록 부모 마디와 자식 마디를 구분하는 방법

으로서, 부모 마디에서 자식 마디로 갈수록 순수도가 증가하게 된다. 다

시 말해서, 순수도의 반  개념인 불순도(impurity)의 가 합을 나타내

는 지니 계수(Gini index)를 최소화하는 과정으로 부모 마디와 자식 마

디를 분리시킨다(강병서 & 김계수,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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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ni = 1 - ∑
k

l=1
p 2l

 

 식에서 pl( l=1,⋯,k)은 목표변수 Y에 의해 분할된 k개 하 집단 

각각의 비율을 나타낸다.

  

2.5.2. 종료규칙

하나의 마디에 무 많은 측치가 있거나 무 은 측치가 있을 

경우 오류가 증가하므로 마디에 포함될 측치의 개수에 한 설정이 필

요하다(이민수, 최 찬, & 유병 , 2007). 본 연구에서 설정한 종료규

칙은 다음과 같다.

① 나무의 깊이의 최 값은 5이다. 

② 마디의 측치가 100개 이하일 경우에는 더 이상 분리하지 않

는다.

③ 분리된 마디는 최소한 50개 이상의 측치를 가져야 한다.

2.5.3. 가지치기

의사결정나무도 일종의 통계  모형이기 때문에 간결성의 원리(principle 

of parsimony)가 용되어야 한다(허명회 & 이용구, 2004). 가지치기

(pruning)는 의사결정나무가 체 깊이까지 성장한 후에, 험(risk)의 

허용 가능한 차이 범  내에서 가지를 제거해주는 과정을 통해 나무가 

과도하게 커지는 것을 막아주는 방법이다. 본 분석에서는 최소 험을 

갖는 나무구조 생성을 해 표 오차의 최  험차를 0으로 설정하여 

분석을 실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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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빈도
비율
(%)

구분 빈도
비율
(%)

성별
(n=1,200)

남 588 49.0 학력
(n=1,195)

고졸 이하  524 43.8

여 612 51.0 입 이상  671 56.2

연령
(n=1,200)

20～30 534 44.5

소득
(n=966)

1천만원 미만 103 10.7

1천～3천만원 미만 234 24.2
40～50 449 37.4

3천～5천만원 미만 357 37.0

60  이상 217 18.1 5천만원 이상 272 28.1

<표 2> 조사 상자의 특성

3. 분석결과

3.1. 조사 상자의 특성

설문조사 상자들의 사회경제  특성은 <표 2>와 같다. 남성의 비율

이 49.0%로 여성의 비율 51.0%에 비해 약간 낮았으며, 2～30  연령

층의 비율이 44.5%로 가장 많았다. 직업 가운데서는 임 생활자 비율이 

33.1%로 가장 많았으며, 교육 수 은 입 이상이 56.2%로 고졸 이하

(43.8%)에 비해 약간 많았다. 소득 수 으로는 3～5천만원이 37.0%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 으며, 도시 거주자가 80.8% 다. 농 생활경

험이 있는 경우가 54.4%, 가족  농업 종사자가 없는 경우가 57.6%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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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n=1,188)

농림어업 84 7.1
거주지

(n=1,200)

도시 969 80.8

임 생활자 393 33.1 농 231 19.2

자 업 188 15.8
농 생활 

경험(n=957)

있다 521 54.4

문직 49 4.2 없다 437 45.6

주부 233 19.6 가족  
농업 종사자
(n=1,155)

있다 490 42.4

기타 241 20.3 없다 665 57.6

3.2. 농업․농  공익기능 유지․보  필요성 인식과 지불의사 간 계

설문조사 응답자들이 나타낸 농업․농  공익기능 유지․보  필요성 

인식과 지불의사는 다음과 같다. ‘반드시 유지․보 해야 한다’는 응답은 

47.1%, ‘가능하다면 유지․보 해야 한다’는 응답은 47.9%로 비슷한 

비율을 나타냈다. ‘무리해서 유지․보 할 필요가 없다’는 응답은 5.0%

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불의사가 ‘있다’는 응답은 64.4%, 

‘없다’는 응답은 35.6%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3>은 공익기능을 ‘반드시 유지․보 해야 한다’고 인식하는 경우에

도 30.2%는 지불의사에 해 부정 이었으며, 공익기능을 ‘무리해서 유

지․보 할 필요가 없다’고 인식하는 경우에도 44.6%는 정 인 지불

의사를 나타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 지불의사가 있는 경우에도 

3.5%는 ‘무리해서 유지․보 할 필요가 없다’라고 응답하 으며, 지불의

사가 없는 경우에도 40.0%는 ‘반드시 유지․보 해야 한다’고 응답한 것

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공익기능 유지․보  필요성 인식과 지불의사 

간에는 통계 으로 유의미한 분포 차이가 존재하므로, 각각에 해 별도

의 의사결정나무분석을 실시하는 것이 합할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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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보  필요성 인식

반드시 
유지․보
해야 한다

가능하다면 
유지․보
해야 한다

무리해서 
할 필요가

없다
체

지불의사

있다
369

(51.0%)
(69.8%)

329
(45.5%)
(61.2%)

25
(3.5%)

(44.6%)

723
(100.0%)
(64.4%)

없다
160

(40.0%)
(30.2%)

209
(52.3%)
(38.8%)

31
(7.8%)
(55.4%)

400
(100.0%)
(35.6%)

계
529

(47.1%)
(100.0%)

538
(47.9%)
(100.0%)

56
(5.0%)

(100.0%)

1123
(100.0%)
(100.0%)

 χ2 = 18.620 (p=0.000)

<표 3> 농업․농  공익기능 유지․보  필요성 인식과 지불의사 

3.3. 농업․농  공익기능의 유지․보  필요성 인식에 한 의사결정나

무분석 결과 

농업․농  공익기능의 유지․보  필요성에 한 의사결정나무 분석

결과는 <그림 1>과 같다. 종속변수  일부( 는 체) 독립변수에 한 

유효 데이터가 있는 자료만이 분석에 사용되어, 뿌리마디(노드 0)에는 

총 988개의 자료가 측되었다. 이 가운데 ‘반드시 유지․보 할 필요가 

있다’(이하 ‘반드시’)고 응답한 비율은 46.2%를 차지하 다. 뿌리마디는 

‘농업․농  련 정보 심도’에 의해 두 개의 마디, 즉 ‘어느 정도 심

있게 본다’ 이하인 마디(노드 1)와 ‘매우 심있게 본다’인 마디(노드 2)

로 분리되었다. 노드 1이 다시 ‘농산물구입유형’, ‘직업’, ‘연령’에 의해 분

리되었으며, 종료규칙  가지치기에 의해 최종 으로 5개의 잎(노드 2, 

4, 6, 7, 8)이 생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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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공익기능 유지․보  필요성 인식’에 한 분석 결과 

분리된 5개 마디의 특성은 다음과 같으며 호 안의 숫자는 ‘반드시’ 

응답의 비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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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노드 2 : 농업․농  련 정보를 매우 심있게 본다. [66.1%]

② 노드 4 : 농업․농  련 정보에 보통 이하의 심이 있고, 

국외산 농산물 는 국내․국외산 구별없이 가격에 따라 농산

물을 구입한다. [22.6%]

③ 노드 6 : 농업․농  련 정보에 보통 이하의 심이 있고, 

가  국내산 는 품질을 기 으로 농산물을 구입하며, 임

생활자이거나 문직, 농림어업, 는 기타 업종 종사자이

다. [39.9%]

④ 노드 7 : 농업․농  련 정보에 보통 이하의 심이 있고, 

가  국내산 는 품질을 기 으로 농산물을 구입하며, 자

업자이거나 주부인 2～30  연령층이다. [32.3%]

⑤ 노드 8 : 농업․농  련 정보에 보통 이하의 심이 있고, 

가  국내산 는 품질을 기 으로 농산물을 구입하며, 자

업자이거나 주부인 40  이상 연령층이다. [54.8%]

이와 같은 의사결정나무분석의 결과는 다음의 이익도표에서 보다 간결

하게 제시된다. 이익도표는 목표 변인의 특징이 두드러지는 부분집합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표로서, 이익 수가 높은 노드의 순서

로 정렬된다. 첫 번째 순 를 기록한 노드 2에서는 ‘반드시’ 라는 응답 

비율이 66.1%이다. 그리고 이러한 수치는 체 표본에서의 ‘반드시’라는 

응답 비율 46.2%보다 143.3% 높은 수치로서 ‘지수’열이 이를 나타내고 

있다. 두 번째 순 를 기록한 노드 8에서의 ‘반드시’의 응답 비율은 

54.8%이며, 마지막 순 를 기록한 노드 4에서의 응답 비율은 22.6%에 

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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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드
노드 이득

응답(②/①) 지수
N(①) 퍼센트 N(②) 퍼센트

2 242 24.5% 160 35.1% 66.1% 143.3%

8 155 15.7% 85 18.6% 54.8% 118.8%

6 411 41.6% 164 36.0% 39.9%  86.5%

7  65  6.6% 21  4.6% 32.3%  70.0%

4 115 11.6% 26  5.7% 22.6%  49.0%

<표 4> ‘공익기능 유지․보  필요성 인식’의 이익도표

‘공익기능 유지․보  필요성 인식’의 교차분류표에 의하면,  모형이 

456개의 실제 ‘반드시 해야 한다’인 사례에 해 245개 사례를 바르게 

분류하고, 478개의 실제 ‘가능하다면 해야 한다’인 사례에 해 349개 

사례를 맞게 분류하여 체 으로 60.1%의 정분류율을 기록하고 있다. 

반면 394개의 사례를 잘못 분류하여 오분류율은 39.9%가 된다.  

측

반드시 
해야 한다

가능하다면 
해야 한다

무리해서 
할 필요가 없다

체

실
제
값

반드시 
해야 한다

  245
53.7%

  211
46.3%

0
0.0%

   456
100.0%

가능하다면 
해야 한다

  129
37.0%

  349
73.0%

0
0.0%

   478
100.0%

무리해서 
할 필요가 없다

   23
42.6%

   31
57.4%

0
0.0%

    54
100.0%

체 퍼센트
  397
40.2%

  591
59.8%

0
0.0%

   988
100.0%

정확도  (245 + 349) / 988 = 60.1%

<표 5> ‘공익기능 유지․보  필요성 인식’의 교차분류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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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공익기능 유지․보 을 한 지불의사’에 한 분석 결과

3.4. 농업․농  공익기능의 유지․보 을 한 지불의사에 한 의사결

정나무 분석 결과 

농업․농  공익기능의 유지․보 을 한 지불의사에 한 의사결정

나무 분석결과는 <그림 2>와 같다. 뿌리마디(노드 0)에는 총 1,046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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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가 있으며, 이 가운데 지불의사가 있는 응답자 비율은 62.9%이

다. 이 뿌리마디는 ‘교육 수 ’에 의해 두 개의 마디, 즉 교육 수 이 

입 이상인 마디(노드 1)와 고졸 이하인 마디(노드 2)로 분리되었다. 노

드 1과 노드 2가 다시 ‘직업’, ‘소득수 ’, ‘농 생활경험’에 의해 분리되었

으며, 앞서 설정한 종료규칙  가지치기에 의해 최종 으로 5개의 잎

(노드 3, 5, 6, 7, 8)이 생성되었다. 

분리된 5개 마디의 특성은 다음과 같으며 호 안의 숫자는 지불의사

에 한 정 인 응답의 비율이다. 

① 노드 3 : 교육 수 이 입 이상이고, 임 생활자 는 기타 

업종 종사자이다. [77.0%]

② 노드 5 : 교육 수 이 고졸 이하이고, 소득수 이 3천만원 미

만이다. [44.6%]

③ 노드 6 : 교육 수 이 고졸 이하이고, 소득수 이 3천만원 이

상이다. [61.8%] 

④ 노드 7 : 교육 수 이 입 이상이고, 자 업․농림어업․ 문

직 종사자 는 주부이면서, 농 생활 경험이 없다. [67.0%]

⑤ 노드 8 : 교육 수 이 입 이상이고, 자 업․농림어업․ 문

직 종사자 는 주부이면서, 농 생활 경험이 있다. [49.5%]

이익도표를 보면, 노드 3의 경우 지불의사에 한 정 인 응답 비율

이 77.0%로 1순 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체 표본에서의 지불의사

가 ‘있다’라는 응답 비율 62.9%보다 122.4% 높은 수치이다. 다음 순

를 차지한 노드 7에서는 정 인 응답 비율이 67.0%이며, 마지막 순

를 기록한 노드 5에서의 응답 비율은 44.6%에 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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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드
노드 이득

응답(②/①) 지수
N(①) 퍼센트 N(②) 퍼센트

3 387 37.0% 298 45.3% 77.0% 122.4%

7  94  9.0%  63  9.6% 67.0% 106.5%

6 233 22.3% 144 21.9% 61.8%  98.2%

8  99  9.5%  49  7.4% 49.5%  78.7%

5 233 22.3% 104 15.8% 44.6%  71.0%

<표 6> ‘공익기능 유지․보 을 한 지불의사’의 이익도표

‘공익기능의 유지․보 을 한 지불의사’의 교차분류표에 의하면,  

모형이 658개의 실제 ‘있다’인 사례에 해 505개 사례를 바르게 분류하

고, 388개의 실제 ‘없다’인 사례에 해 179개 사례를 맞게 분류하여 

체 으로 65.4%의 정분류율을 기록하고 있다. 한편, 362개의 사례를 

잘못 분류하여 오분류율은 34.6%가 된다.  

측값

있다 없다 체

실
제
값

있다
505

76.7%
153

23.3%
658

100.0%

없다
209

53.9%
179

46.1%
388

100.0%

체 퍼센트
710

68.3%
336

31.7%
1,046

100.0%

정확도  (505 + 179) / 1,046 = 65.4%

<표 7> ‘공익기능 유지․보 을 한 지불의사’의 교차분류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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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분석결과 종합

<표 8>과 <표 9>는 농업․농  공익기능 유지․보  필요성 인식  

공익기능에 한 지불의사를 목표 변인으로 한 의사결정나무 분석 결과

를 정리한 것이다. 

먼  <표 8>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농업․농  련 매

체 정보를 매우 심있게 보는 집단’이 ‘공익기능 유지․보  필요성 인

식’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분석에서 두 변인 간의 인과 계를 확인

할 수는 없지만, 이 두 변인 간 상호작용에 의한 상승효과를 짐작하기는 

어렵지 않다. 즉, 농업․농  련 정보를 자주 함으로써 유지․보  

필요성 인식이 높아지고,  인식이 향상됨에 따라 련 정보에 한 

심이 높아질 수 있는 것이다. 한, 농업․농  련 정보에는 보통 이하

의 심을 가지고 있더라도 ‘국내산 는 품질을 기 으로 농산물을 구입

하는 집단’은 공익기능 유지․보  필요성 인식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산 는 품질을 기 으로 농산물을 구입한다는 것은 농업․농 의 

공익기능 가운데 하나인 식량안보 는 식품안  기능에 해 어느 정도 

정하고 있으며 이것이 공익기능 유지․보  필요성에 한 동조로 나

타나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한편으로는 국내산 농산물의 가격이 외

국산 농산물에 비해 일반 으로 높게 형성되어 있음을 감안할 때 경제  

생활수 을 반 하는 측면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국내산 

는 품질을 기 으로 농산물을 구입할 지라도 직업과 연령에 따라 인식 

차이를 보 다. 직업이 자 업 는 주부이면서 연령이 40  이상인 집

단은 공익기능 유지․보 에 한 필요성 인식이 매우 높았으나, 연령이 

2～30 인 집단은 유지․보  필요성에 한 인식이 낮았다. 직업에 의

한 분류 단계에서 문직 종사자나 임 생활자 집단은 ‘반드시’의 비율이 

낮은 집단으로 분류되었으며, 특히 농림어업 종사자들이 ‘반드시’의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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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낮은 집단으로 분류되어 주목을 끈다.  

노
드

유지․보  
필요성 인식

농업․농  련 
정보 심도

농산물 구입 
유형

직업 연령

2 높다
매우 심
있게 본다

8 높다 보통 이하
국내산, 

품질에 따라
자 업, 주부 40  이상

6 낮다 보통 이하
국내산, 

품질에 따라

임 생활자, 
문직, 기타, 
농림어업

7 낮다 보통 이하
국내산, 

품질에 따라
자 업, 주부 2～30

4 낮다 보통 이하
외국산, 

가격에 따라

<표 8> ‘공익기능 유지․보  필요성 인식’에 한 분석결과 요약

‘공익기능 유지․보 을 한 지불의사’에 한 의사결정나무분석에서

는 입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는 집단에서 정 인 응답 비율이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 수 이 입 이상인 집단이 고졸 이하인 집단

에 비해 지불의사에 한 정 인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난 이면의 근

본  원인을 본 분석에서 명확하게 밝히기는 어렵다. 다만 일반 으로 

알려져 있는 교육 수 과 소득 수  간의 정  상 계를 바탕으로 교

육 수 이 소득 수 을 일정 정도 반 하고 있는 변인으로 해석할 수 있

는 여지가 있다. 한 입 이상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내용 가운데 정

인 지불의사 형성에 향을 미치는 요소가 존재할 수도 있을 것이다. 

다음 단계에서는 직업과 소득 수 에 의한 세분화가 이루어졌는데, 교육 

수 이 입 이상인 집단 에서도 임 생활자 는 기타 업종에 종사하

고 있는 집단의 경우 지불의사에 해 정하는 비율이 높았으며, 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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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업종에 종사하더라도 농 생활 경험이 없는 경우에는 정 인 응답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입 이상의 학력 수 을 가지고 있

더라도, 직업이 자 업․농림어업․ 문직 종사자 는 주부이면서 농

생활 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정 인 지불의사 비율이 낮은 것으로 분석

되었다. 즉, 직업 변인에 있어서는 ‘공익기능 유지․보  필요성 인식’에

서와 유사하게 농림어업, 문직 종사자가 상 으로 지불의사가 낮은 

집단으로 분류되었으며, 농 생활경험 변인에서는 경험이 있는 것이 지

불의사에 부정 인 향을 끼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교육 수 이 

고졸 이하인 경우, 소득 수 이 높을 때 정 인 지불의사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드 지불의사 교육수 직업 소득수 농 생활경험

3 높다 입이상
기타, 

임 생활자

7 높다 입이상
자 업, 문직, 
주부, 농림어업

없음

6 낮다 고졸이하 3천만원 이상

8 낮다 입이상
자 업, 문직, 
주부, 농림어업

있음

5 낮다 고졸이하 3천만원 미만

<표 9> ‘공익기능 유지․보 을 한 지불의사’에 한 분석결과 요약

이상의 분석 결과는 농업․농  공익기능에 한 사회  인식이 세분

화된 집단 특성에 따라 다른 양상을 나타내고 있음을 보여주며, 공익기

능에 한 국민  인식 공유를 해 개선해나가야 할 사항에 한 몇 가

지 시사 을 제공한다. 

먼 , 공익기능 유지․보  필요성 인식을 증진시키는 데에는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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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홍보․교육이 크게 기여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농업․농  

련 정보를 자주 함으로써 유지․보  필요성 인식이 높아지고,  

인식이 향상됨에 따라 련 정보에 한 심이 높아질 수 있도록 가능

한 다양한 경로를 통한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 를 들어, 일본 도쿄의 

한 자치구(아다치구)에서 운 되고 있는 ‘도시농업공원’은 도심 속에 경

작지, 상담소, 학습체험공간 등을 갖추고 있어서, 도시민들이 자연스럽

게 농업을 할 수 있는 통로로 기능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일상 으로 

농업․농 의 가치를 홍보․교육할 수 있는 다양한 ‘ ’ 개발이 필요하

며, 특히 식량안보, 식품안 과 같이 일반 으로 공감할 수 있는 정보 분

야들을 통해 농업․농 의 요성을 부각시키는 것도 효과 일 것이다. 

한 20～30  은 연령층과 가치 인식이 낮은 직업군, 특히 농림어업 

종사자들의 농업․농 에 한 가치 인식을 높일 수 있는 책 마련이 

필요하다. 

공익기능 유지․보 을 한 지불의사의 제고를 해서는 무엇보다도 

농 생활 경험이 지불의사에 부정 인 향을 미치고 있는 부분에 한 

원인 구명과 개선이 필요하다. 한 유지․보  필요성 인식에서와 마찬

가지로 농림어업 종사자들의 지불의사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농

업을 담당하고 있는 주체들이 먼  자부심을 가지고 공익기능 유지․보

에 앞장설 수 있도록 지속 인 홍보․교육과 함께 근본 인 책이 마

련되어야 한다. 

이상의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농업․농  공익기능 유

지․보  필요성 인식과 공익기능 유지․보 을 한 지불의사는 농업․

농 에 한 국민  인식을 보여주는 표 인 변인이라는 측면에서는 

공통 을 지니고 있지만, 각 변인에 한 세분화 결과는 상이하게 나타

나고 있었다. 두 목표 변인 분석에 동일한 변수가 사용되었음에도 불구

하고 ‘지불의사’를 상으로 한 분석에서는 투입된 변인이 모두 사회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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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성 변인인 반면, ‘유지․보  필요성’을 상으로 한 분석에서는 행

동․태도 변인이 일부 투입되고 있었다. 두 변인에 공통 으로 투입된 

변수는 ‘직업’ 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으로, ‘공익기능 유지․보  

필요성 인식’은 농업․농 에 한 심 정도라든지 농산물 품질, 안  

등 개인  선호, 신념 등을 반 하는 측면이 강한 반면, ‘공익기능 유

지․보 을 한 지불의사’는 교육 수 , 소득 수 과 같은 실제 인 사

회경제  치에 향을 받는 측면이 강하다고 할 수 있겠다. 

4. 요약  결론

본 연구는 농업․농 의 공익기능에 한 인식 수 을 표 으로 나

타내는 ‘공익기능 유지․보 에 한 필요성 인식’과 ‘공익기능 유지․보

을 한 지불의사’에 해 응답자들을 사회경제  변인  행동․태도 

변인으로 세분화하고, 세분화된 집단별 특성을 바탕으로 공익기능 인식에 

향을 미치는 변인들에 해 고찰하 다. 분석 방법으로는 이와 같은 집

단 분류에 용이한 의사결정나무분석을 사용하 으며, 종료규칙 설정  

가지치기를 통해 각각의 목표변인에 해 5개의 집단을 도출하 다. 

공익기능 유지․보  필요성 인식 모형에서는 농업․농  련 매

체 정보 심도, 농산물 구입 유형, 직업, 연령이 분리변인으로 투입 되

었다. 농업․농  련 매체 정보를 매우 심있게 보는 집단이 공

익기능 유지․보  필요성 인식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 농업․농

 련 정보에는 보통 이하의 심을 가지고 있더라도 국내산 는 품질

을 기 으로 농산물을 구입하는 집단은 공익기능 유지․보  필요성 인

식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 같은 조건일 경우 연령이 40  이상인 

경우 2～30 에 비해 유지․보  필요성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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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기능에 한 지불의사 모형에서는 교육수 , 직업, 소득수 , 농

생활경험이 분리변인으로 투입되었다. 입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

는 집단이 정 인 응답 비율이 높은 양상을 나타냈으며, 그 에서도 

임 생활자 는 기타 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집단의 경우 지불의사에 

해 정하는 비율이 높았다. 그러나 이외의 업종에 종사하더라도 농 생

활 경험이 없는 경우에 정 인 응답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토 로 공익기능에 한 가치 인식 수 이 낮은  것

으로 분석된 집단의 인식 개선을 한 략 수립이 필요하다. 20～30  

은 연령층과 농림어업 종사자를 비롯하여 가치 인식이 낮은 직업군의 

집단 등에 일상 으로 농업․농 의 가치를 홍보․교육할 수 있는 다양

한 매체, 컨텐츠가 개발되어야 한다. 특히 농 생활 경험이 공익기능에 

한 부정 인 지불의사와 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한 원

인 구명  책 마련이 필요하다. 

한편 공익기능 유지․보 에 한 필요성 인식과 지불의사, 각각에 

한 집단 세분화에 향을 미치는 변수들이 다른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러한 결과는 공익기능에 한 가치 인식과 지불의사 간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에 한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고 단된다. 즉, 개인 인 선호․신

념에 따라 공익기능에 해 높은 가치 인식을 가지고 있을 지라도, 사회

경제  치에 따라 지불의사는 정 일 수도, 혹은 부정 일 수도 있

는 것이다. 따라서 선행연구에서 나타나고 있는 지불의사의 격한 감소

와 가치 인식과의 간극의 확 에는 실제 인 가치 인식의 하 가능성 

이외에도 개인의 사회경제  치, 혹은 그에 한 지각 요인이 큰 향

을 미치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농업․농 의 공익기능에 한 국민인식은 농업․농  개발을 한 정

책 추진에의 공감  형성과 지원에 직․간 으로 연계되기 때문에 이

에 한 지속 인 모니터링이 요구된다. 궁극 으로는 농업․농 이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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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  역할에 한 국민들의 기  수 에 부응함으로써, 농업․농 의 가

치를 굳이 강조하지 않아도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체득되어 가치에 한 

사회  공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민들의 수요를 악하고 그에 맞

는 정책을 개발, 추진해나가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의사결정나무분석을 통해 농업․농 의 공익기능에 한 사

회  인식을 세분화하여 설명하고자 하 다. 본 연구가 특정 사회경제

, 행동․특성 변인이 공익기능 인식에 향을 미치는 기제를 설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단순 실태 기술에 그치고 있는 기존 공익기

능 인식 연구에서 나아가 표 인 공익기능 인식 변인의 편차를 설명하

는 집단 특성 변인을 구명하고 이에 따른 안 도출을 시도했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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